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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험담은 코로나19
보다 나쁜 전염병”

프란치스코 교황이“험담은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전염병”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 연중 제23주일 삼종기

도에서 가톨릭 공동체와 바티칸 관료 조직 내에

서도 험담이 만연한 것에 대한 이와 같이 불만을 

토로하며“형제 자매 여러분, 험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며“험담은 코로나19 보다 더 나쁜 전

염병이다. 험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혹시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면, 잘못을 

범한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 침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동정 마리아께서 우리 공동

체 안에 늘 상호 용서와 특히 하느님 자비의 불

굴의 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제적 관계가 세워

질 수 있도록, 건전한 습관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빈다.”고 기도했다.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이

하 협회)가 신앙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

협회 측은“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예

배가 봉쇄되고 자택 대피령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역경의 시간을 극복

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신앙도서를 통해 자신

의 내면을 성찰하고 신앙적 연단을 쌓는 길이

라고 판단되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 독

후감 공모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이영래 옮김, 더퀘스트), 

침묵(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홍성사), 말그

릇(김윤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

드 탈러, 박세연 옮김, 리더스북)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500달러), 우수상 2명

(300달러), 장려상 3명(200달러)을 선정해 시

상한다.

독후감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 내외이

며 마감일 오는 10월 31일이다. 독후감은 wk-

cmmailbox@gmail.com으로 응모하면 된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마르 10, 35-45)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할까요?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

셨던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인

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

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

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난

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하

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

으며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살

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

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들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봉사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

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

니다.“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

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며 간청하기 전에 불쌍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봉사하신 그리스

도를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

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나

라의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

니다.

다시 한번“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

러 온 것이다.”(마르 10, 44-45)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

천하도록 노력합시다.

-표준관 신부-

사람이란 누구나 나이가 들

면 들수록 명예욕과 권세욕이 

강하게 발동한다고 합니다. 즉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보

다 위에 서고 싶고 남을 부리

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난다

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남 앞에 으시대며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곧장 

화를 내곤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보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조그마한 

직책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하찮은 

명예직이라도 하나 가져야만 흐뭇

해하고, 남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

면서 나타나곤 합니다. 조그마한 직

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짓밟

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한 사

람들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허울 

좋게 백성의 은인으로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예수님께서는 누

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남으로부터 섬김만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

을 싫어하며, 위대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수레바퀴들

이 삐걱삐걱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러자 소들은 수레바퀴 쪽을 바라보

면서“모두들 삐걱거니는 소리를 가

만 멈췄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은 내

가 끌고 있는 데, 왜 너희들이 소리

를 지르는지 알 수 없구나!”라고 말

하였습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

은 따로 있는 데 공연히 제가 피로하

고 땀 흘리는 체하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둔하고 말없이 남을 위해 봉사

하는 사람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

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사람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잘난 체하며, 수고하지 않고 큰 소리

만 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될 자격

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런 자

들이 온갖 권모 술수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위대한 인물은 아

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기만 하

므로  자신이 높은 줄 착각하고 있

는데, 이들의 생각은 비뚤어진 것이

며, 역사의 심판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높은 사람은 누구

일까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